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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애물단지 인천정유 매각한다!
노후화에 고도화 설비 없어 적자 지속 … 국내 대기업과 접촉 시도

SK그룹의 대표적인 투자 실패사례로 지목되는 인천정유공장(옛 인천정유)의 매각설이 조직개편 등 최근 그

룹 상황과 맞물려 급부상하고 있다.

12월27일 SK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시설이 오래되고 고도화시설이 없어 사실상 적자 구조인

인천공장을 매각하기 위해 국내 몇몇 대기업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12월24일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매각작업

이 꽤 구체적인 단계에 왔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에 G&G추진단을 신설하고 유정준 사장을 승진 발령했다. 유정준 사장은 맥킨지

컨설팅 출신으로 SK에너지 경영지원 본부장과 R&M 부문 사장을 지냈다.

시장 관계자는 “회사의 재무상황과 정유산업을 모두 잘 아는 유정준 사장의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인천공장

매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각 상대는 석유화학 계열사를 보유한 국내 대기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천공장은 SK㈜가 2005년 말 정유산업이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측해 3조원에 인수한 정유설비로, SK인천

정유라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됐으나 1년 만에 SK에너지로 합병된 이후 고전을 거듭해왔으며 2010년 가동률은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천정유 매각설은 SK에너지가 2011년 1월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을 분사하는 내부 요인의 영향도 큰 것으

로 해석된다.

새로 생길 정유부문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영상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인천공장 매각은 필요

하다는 것이다.

최근 SK에너지가 브라질의 원유 탐사광구와 석탄ㆍ광물 사업을 매각한 것이 인천공장 매각의 예고편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단시일 내 수익이 나지 않거나 중복 투자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미래 수익원에 투자할 실탄을 마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매각금액으로 혹시 2차전지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나 않을까 회사 안에서 해당 사

업부가 잔뜩 신경을 곤두세웠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기자동차(EV)용 2차전지 시장의 최대 경쟁자인 LG화학이 2013년까지 1조원을 투자할 만큼 2차전지는 초

기 연구개발과 설비를 갖추는 데 돈이 많이 드는 분야이다.

SK에너지가 당초 인천공장의 고도화시설 증대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2016년 이후로 유보한

것도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유 전문가는 “인천공장은 인수 당시부터 SK그룹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을 만큼 위험한 투자

였다”며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SK그룹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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